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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과 기업경 이 접목된 안전보건경

시스템인 KOSHA 18001 인증 획득

바람이설비건설업계에불고있다.

설비업계 최초로 (주)세보엠이씨(대표 김종서)가 지

난 2월 22일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5월 9일 (주)우진

아이앤에스(대표 홍평우), 5월 21일 세일기계설비

(주)(대표 김현수)가 KOSHA 18001(자율안전보건경

시스템) 인증을획득했다.

설비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주)세보엠이씨의

김우 사장은“안전관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

되어 정착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현실과 맞물린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어 재해를

방지할수있다”고말했다.

지난 5월 9일 인증을 획

득한 (주)우진아이앤에스의

최한욱 대표이사는“인증

획득과정을통해안전수행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율 제로에

도전할것”이라고밝혔다.

(주)세일기계설비 김현수 대표도“위험성을 측정하

여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피해가는 장

점이 있다”면서“안전교육 또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피동 상태에서 교육받아 왔으나 이번 인증을 계기로

능동상태로전환하면서적극적인마인드로바뀐것이

가장큰효과”라고강조했다.

- (주)세보엠이씨, (주)우진아이앤에스, 세일기계설비(주) 인증 받아 -

▲ (주)세보엠이씨는 설비업계 최초로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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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18001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자율안전보

건경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인증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추천을 통해

1년동안교육을받은후인증

을받는다.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들의

안전보건경 시스템 정착이

확산되면 건설현장의 재해율

하락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의

KOSHA 18001 인증은 더욱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

해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추천

받은 15개 전문건설업체 중

12곳의 인증을 완료하고, 6월

부터 하반기 신규 추천을 받

을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KOSHA

18001이 아직은 도입단계라

파급효과가 적지만 일반건설

업체와 전문업체가 함께 인증

을 받을 경우 재해 방지를 위

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면서

“앞으로일반건설사들의협력

업체 추천이 더욱 늘어날 것

으로보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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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기계설비 (주)김현수 대표(사진 왼쪽)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
서를 받고 있다.

▲ (주)우진아이앤에스 최한욱 대표(사진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와 안전관리팀 직원들이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한 후 기념촬


